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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낙농유제품 무관세 시대를 앞둔 국내 낙농·유제품 산업의 
과제와 대응 전략: 산업·정책·교육 관점의 종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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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Dairy and Dairy 
Products Sector in the Era of Zero Tariffs in 2026: 
An Integrated Review of Industry, Polic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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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dairy and dairy products sector is approaching a major structural transition 
as tariff elimination on key dairy items, mandated under multiple free trade agreements 
(FTAs), will take full effect by approximately 2026. The industry has already been constrained 
by stagnant fluid milk consumption, demographic decline, an aging farming population, 
and steadily rising production costs. The completion of tariff reduction schedules under the 
Korea–United States (US), Korea–European Union (EU), Korea–Australia, and Korea–New 
Zealand FTAs is expected to heighten competition from imported ultra-high temperature 
(UHT) milk and cheese products. This review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s current milk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structure, and outlines the tariff-phasing mechanisms 
for major dairy products, emphasizing the implications of the forthcoming zero-tariff 
environment. We also analyze how disparities in raw milk production costs between Korea 
and leading exporting countries, the functioning of tariff-rate quotas, and the rapid growth 
of imported cheese and UHT milk may affect farm income, raw milk supply and demand, 
processing-sector dynamics, food industry value chains, and consumer welfare. Drawing on 
policy and industry experiences from the EU, the US, Oceania, and Japan, we identify 
potential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 including productivity improvements through smart 
dairy farming, development of high-value-added and premium product lines, policy instru-
ments that facilitate structural adjustment, and portfolio reshaping by dairy processors and 
food manufacturers. Finally,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zero-tariff era by proposing a multidisciplinary curriculum that inte-
grates FTAs with agricultural trade, dairy economics,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and 
ESG-driven branding and business strategies, complemented by practice-oriented, project- 
based learning and stronger industry–academia–policy collaboration. This review aims to 
provide a conceptual and analytical foundation for designing industry, policy, and educa-
tional strategies to enhanc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Korea’s 
dairy and dairy products sector beyond 2026.

Keywords
free trade agreement (FTA), zero tariff, dairy industry, tariff-rate quota (TRQ), raw milk 
production cost

서 론

국내 낙농·유제품 산업은 여러 해 동안 수요 확대가 정체된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생산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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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동시에 누적되며, 산업 기반이 서서히 취약해지는 구조적 압력을 받아왔다. 특히 농가의 고령

화와 후계 인력 감소는 생산 시스템 전반을 경직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 여기에 

더해 2026년을 기점으로 한·미, 한·EU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 

약정한 유제품 관세철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산업 전반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가게 된다

[3,4]. 즉,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오던 유제품 관세가 2026년부터 미국 및 EU산 멸균우유와 

일부 치즈 품목을 중심으로 무관세 수준으로 전환될 전망이다[5,6]. 한·미 및 한·EU FTA의 단계적 

감축 스케줄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멸균우유와 주요 치즈류를 포함한 여러 품목에서 사실상 관

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온 보호 장치가 최종적으로 종료됨을 

의미한다[5,6]. 이는 국내 낙농·유가공 산업에 있어 단순한 관세율 변화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의 

재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7].

현재 국내 원유 생산단가는 음료용 기준 약 1,084원/L, 가공용 887원/L 수준으로 추정된다[8]. 

한국의 원유 생산비는 주요 수출국들의 평균 비용보다 현저히 높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가

격 경쟁에서 쉽게 불리해지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비용 격차는 국제 시장에서의 원유 조달 

조건을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며, 관세가 사라지는 시점에는 직접적인 가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미국·EU 등 주요 낙농 선진국의 원유 생산단가는 대체로 400–500원/L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9,10], 원유 단가만 놓고 보면 약 2배 가까운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사료비·노동비·토

지비·에너지 비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며[11], 관세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일정 부분 상쇄되었

으나, 관세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제거될 경우 국내산 유제품이 가격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12].

동시에 국내 유제품 소비 구조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산 흰우유가 시장의 

중심을 이루어왔지만, 최근 10여 년간 치즈·발효유·아이스크림 등 가공유제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

였다[1,13]. 특히 치즈의 경우, 서구식 식생활 확산과 외식·베이커리·카페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수요

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 수요의 상당 부분이 수입 치즈·분유를 원료로 충당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2]. 그 결과, 국내 생산 기반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공유제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수입 의존도

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14].

본 총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낙농·유제품 산업의 생산·소비·무역 구조를 정리하

고, FTA 이행에 따른 유제품 관세철폐 일정과 2026년 무관세 체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1,3]. 둘째, 2026년 무관세 전환이 농가, 유가공업, 식품산업,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

로 분석하고, 가격 경쟁력·원유 수급·지역경제·공급망 측면에서의 리스크와 기회를 도출한다[7,11]. 

셋째, EU·미국·오세아니아·일본 등 주요 낙농국 및 수입국의 정책·산업 구조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낙농·유제품 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한다[6,9,15,16]. 그리고 넷째, 이러한 분석

을 바탕으로 국내 낙농·유제품 산업의 정책·산업 전략·교육(인력양성)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

능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1].

이를 통해 2026년 이후의 “무관세 낙농유제품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관련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및 인력양성 전략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1,7].

국내 낙농·유제품 산업의 현황

1. 원유 생산 및 농가 구조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와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GAIN(Global Agriculture Information Network)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25년 약 192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12,17], 최근 10여 년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산량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젖소 사육두수의 지속적 감소와 낙농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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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후계농 부족, 국제 곡물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사료비 부담 증가, 그리고 에너지·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17].

낙농 농가는 대체로 중·소규모 가족농 형태가 많으며, 상위 소수의 대규모 농가와 다수의 소규모 

농가로 이원화되는 규모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12]. 지역적으로는 강원·경기 북부, 충청·전북 일부 

지역 등에 낙농이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서 낙농은 단순한 1차 생산을 넘어 사료·수의·운송·유

가공·관광 등 연관 산업과 지역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기능한다[1].

생산비 구조를 보면 사료비가 전체 비용의 40%–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건비와 감가상

각비가 20%–30% 정도를 구성한다[11]. 전기·유류 등 에너지 비용과 기타 경비는 나머지 부분을 이

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낙농의 경우, 사료 대부분을 수입 곡물·조사료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와 환율 변동이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9]. 이러한 구조는 해외 주요 

낙농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사료 자급률 및 대규모 경영체 중심 구조와 대비된다[6,15].

2. 국내 유제품 소비 및 시장 구조

국내 유제품 소비는 오랫동안 음료용 우유(흰우유) 중심이었다. 그러나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최근 

수년간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치즈·발효유·아이스크림 등 가공유제품의 소비는 꾸준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1,13].

특히 치즈의 경우, 학교 급식을 비롯해 피자·파스타·샌드위치 등 서구식 외식 메뉴가 대중화되고, 

베이커리와 카페에서 판매되는 샌드위치·디저트 제품이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2].

USDA GAIN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치즈 수입량은 약 15만 톤 수준으로 전망

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 내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17]. 국내 치즈 생산은 주로 가공치즈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료 치즈(체다, 모차렐라, 치즈 파우더 등)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10]. 이는 

국내 낙농·유가공 구조가 고부가가치 가공보다는 수입 원료를 활용한 재가공 및 유통에 더 많이 연결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7].

발효유와 아이스크림, 연유·분유 등 가공유제품 역시 수입 원료(탈지분유, 버터오일 등) 의존도가 

높다[2]. 결과적으로 국내 유제품 시장은 국산 원유 기반 제품과 수입 원료 기반 가공제품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6년 무관세 체제는 이 구조를 더욱 수입 의존 쪽으로 기울게 할 

가능성이 있다[4,18].

3. 수입 의존 구조와 tariff rate quota 제도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정과 각종 FTA 이행 과정에서 유제품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율과 관세

할당(tariff rate quota, TRQ) 구조를 채택해 왔다[4]. TRQ 제도란 일정 물량까지는 비교적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

을 일정 수준 보호하면서도 최소한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수단이다[19].

MFN 기준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유제품의 경우 TRQ 초과 물량에 대해 

30%–4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적지 않다[11]. 그러나 한·미, 한·EU, 한·호주, 한·뉴질랜

드 FTA 등을 통해 치즈·버터·분유·멸균우유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FTA 상대국에 대

해서는 TRQ 외에도 저관세 또는 무관세 물량이 확대되어 왔다[6,18].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과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 시 특정 유제품에 대해 한시적인 추가 

TRQ(무관세 또는 저관세 쿼터)를 도입해 수입 물량 확대를 허용해 왔다[2]. 이러한 제도는 유제품 

가격 급등기에는 단기적 완충 역할을 하지만 국내 낙농·유가공 산업에는 구조적 수입 압력으로 작용

해 왔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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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유제품 관세 철폐 일정

과 2026년 무관세 체제

1. 한·미, 한·EU FTA의 유제품 관세 인하 구조

한·EU FTA와 한·미 FTA는 각각 2011년 전후로 발효된 이후 10–15년에 걸쳐 유제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18,20]. 발효 초기에는 멸균우유·치즈·버터 등 주요 유제

품에 대해 10%–36%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매년 일정 비율씩 인하되어 2023년 기준 미국

산·EU산 유제품의 관세는 대체로 7%–10% 이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이다[5,18].

특히 미국 및 EU산 멸균우유의 경우, 2025년 현재 2.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FTA 협정문

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18,20]. 치즈의 경우에도 cheese 

powder, Gouda, Camembert, Emmental 등 일부 품목은 2026년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2026년 이후 멸균우유와 주요 치즈 품목은 사실상 완전 개방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6,20](Table 

1).

2.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한·호주 FTA(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는 2014년 발효 이후, 치즈에 

대해 TRQ와 관세율 단계적 감축을 병행하는 구조를 갖는다[21]. 대표 품목인 체다치즈(cheddar)의 

경우, 발효 당시 36%였던 관세가 협정문에 따라 2026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0%가 

된다[21]. 크림치즈·가공치즈 등 일부 품목은 2031–2033년 사이 장기 관세철폐 일정이 적용되며, 

버터는 2028년, 모차렐라 및 일부 가공치즈는 2031년도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다[21].

한·뉴질랜드 FTA 역시 치즈·버터·분유에 대해 단계적 관세철폐를 규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세계적인 유제품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분유·버터·치즈 등 오세아니아산 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2].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이 미국·EU뿐 

아니라 호주·뉴질랜드와도 경쟁해야 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7](Table 1).

3. 2026년의 의미: 멸균우유·치즈 시장의 ‘완전 개방’ 시점

이상의 FTA 이행 일정을 종합하면 2026년은 한국 유제품 시장에서 멸균우유·치즈 등 주요 품목

이 완전 개방되는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18,20,21]. 그동안 관세와 TRQ 제도는 국내 원유 및 

Table 1. Comparison of tariff elimination schedules for key dairy products (focus on milk powder & cheese) under major FTAs

Country / FTA
Year of 

entry into 
force

Target products Initial tariff 
rate (%)

Tariff-reduction 
method Year tariff reaches 0% Notes

Korea–US FTA 
(KORUS) 2012 Milk powder, some 

cheese 2.4–36 10–15-year staged 
reduction January 1, 2026 Complete tariff elimination on milk 

powder in 2026

Korea–EU FTA 2011 UHT milk, cheese 20–36 10–15-year phased 
reduction January 1, 2026

Increase in UHT milk imports 
expected; mozzarella tariff 

eliminated after 2031

Korea–Australia 
FTA (KAFTA) 2014 Cheddar, processed 

cheese, butter 36 10–20-year staged 
reduction

Cheddar & processed 
cheese by 2026; butter by 

2028–2031
-

Korea–New 
Zealand FTA 2015 Cheese, butter, 

powders 20–40 Product-specific 
tariff schedules

Key cheese items by 
2026–2028

SMP & butter have a longer 
phase-out period

FTAs, free trade agreements; UHT, ultra high temperature; SMP, skim milk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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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가격을 일정 수준 방어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해왔으나, 2026년 이후에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크게 약화되어 수입제품과의 정면 경쟁이 불가피해진다[5,7].

특히 멸균우유, cheese powder 및 공업용 치즈, 버터·유지방, 분유(특히 skim milk powder 

[SMP]) 등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은 수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6,22], 이는 

국내 원유 수요 구조·가격 형성·유가공업체의 가공원료 선택 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26년 무관세 체제는 낙농 농가 경영 안정성과 지역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7].

2026년 무관세 전환의 영향 분석 

1. 가격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원유 생산 원가는 EU·미국 대비 약 2배 수준이다[1,2]. 이는 단순한 

원유 가격 차이를 넘어 유제품 전반의 가격 구조에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2.4%–10% 수

준의 관세가 이 가격 차이를 일부 완충했으나, 2026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멸균우유·치즈의 

국내 판매가격은 국산 제품 대비 최소 1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6,18].

실제로 폴란드 등 EU 회원국의 저가 멸균우유는 이미 국내 유통시장에서 리터당 1,300–1,6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흰우유 가격(2,500–3,000원/L)의 절반 수준이다[6]. 관세 철폐 

이후에는 이러한 구조적 가격 격차가 더 확대되거나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수입 치즈의 경우, 이미 국내 시장에서 약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국내 치즈 소비의 상당 부분이 해외 공급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치즈 제품 중 다수가 수입 원료 또는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가공 원유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관세 철폐 이후에는 피자·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등 가공·외식 산업에서 수입 원료 치즈 사용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미국·EU·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공급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국내 수입가격은 추가적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어, 국내

산 원료 치즈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7,21](Table 2).

2. 원유 수급 및 쿼터제 영향

국내 원유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쿼터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음료용 원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가공용 원유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전체 수급을 조정하는 구조이다[2]. 2026년 이후 저가

의 수입 멸균우유와 가공유제품이 대거 유입될 경우 국내산 원유의 가공용 수요가 감소하면서 쿼터 

Table 2. Comparison of raw milk production cost structures by country (KRW per liter)

Country Average raw milk production cost 
(KRW/L)

Feed cost share 
(%)

Labor cost share 
(%) Key characteristics

South Korea 1,084 (for drinking milk) / 
887 (for processing use) 40–50 20–30 High-cost structure; strong dependence on 

imported feed
United States 450–550 25–35 10–15 Large-scale farms and economies of scale

EU (Germany/France) 420–520 30–40 10–20 Stable production supported by CAP 
subsidies

Australia 400–500 30–35 10–15 Pasture-based system, large-scale 
operations

New Zealand 350–450 Around 30 –10 World’s lowest-cost, pasture-intensive 
production model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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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이 늘어나고 평균 원유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1,12]. 이러한 흐름은 결국 원유 수급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성장해 온 치즈·버터·분유 제조용 원유 수요가 수입 원료로 대체되는 경우 국내 원유의 

주요 출구 중 하나가 약화된다[9,12]. 그 결과 국내 원유는 다시 음료용 중심 구조에 의존하게 되고, 

원유 용도 다변화·고부가가치 전략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낙농·유가공 산업의 중장기 경쟁

력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다[1,11](Table 3). 

3. 농가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가격 경쟁력 악화와 수요 감소는 낙농농가의 경영 위기로 직결된다. 생산성이 낮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고령 농가부터 퇴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1]. 이는 낙농 집적 지역의 지역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

낙농은 사료 업체, 수의·동물병원, 착유·유통·운송, 유가공 공장, 체험형 농장·농촌관광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결합되어 있어, 낙농 기반이 흔들리면 지역 내 연쇄적인 경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11]. 강원·경기 북부, 호남·영남 일부 지역처럼 낙농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농가 소득 감소뿐 

아니라 지방소멸·농촌 공동체 붕괴 등 장기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15].

4. 유가공 및 식품산업 공급망 재편

한편 유가공·식품 제조업 입장에서는 수입 원료 확대를 통해 원료비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베이커리,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냉동가공식품 업체 등은 저가 수입 치즈·

버터·분유를 활용하여 제품 원가를 낮추고,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거나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6,21].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도 방향이 일치한다[18].

그러나 국내 유가공업체는 국산 원유의 처리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

면하게 된다[12]. 수입 원료 비중이 확대될수록 국산 원유의 입지는 좁아지므로 단순 가격 경쟁으로

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산 원유 기반 프리미엄 제품 개발, 기능성·차별화 제품 전략, 지역 원유 기반 

브랜딩 등이 필요하다[11].

5. 소비자 후생과 정책적 딜레마

소비자 관점에서 무관세 수입 확대는 더 저렴한 유제품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밀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유제품 가격 상승 상황에서 수입 확대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이다[6,18].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낙농 기반이 약화되면 국제 유제품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예: 

우크라이나 사태·해상 물류 차질 등) 발생 시 국가 식량안보 측면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7,15].

Table 3. Structure of the domestic dairy product market (drinking milk vs. processed dairy products)

Category Raw milk usage 
share (%) Major products Growth trend Dependence on 

imports Industrial characteristics

Drinking milk (fluid milk) 45–50 White milk, flavored milk Stagnant or 
declining Low (<10%) Domestic raw-milk–centered 

market
Processed dairy products 

(cheese, milk powders, butter, 
fermented dairy, ice cream, etc.)

50–55
Cheese, powders, butter, 
fermented products, ice 

cream
Steady growth Very high (cheese: 

70%–80%)

Supply chain increasingly 
oriented toward imported raw 

materials
Imported finished products 

(UHT milk, cheese) - UHT milk, natural cheese Rapid growth - Rapid expansion of the low-cost 
UHT milk segment

UHT, ultra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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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장기적으로는 국내 낙농 기반 유지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

의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관세 체제에서도 지속 가능한 낙농 기반을 

유지하고 미래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산업·교육 전략이 필요하다[1,11].

해외 주요국의 낙농·유제품 시장 및 정책 사례

1. EU: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기반의 고효율·수출지향 낙농

EU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통해 직접지불금, 시장개입, 수급조

절 등을 병행하며 고효율·수출지향적 낙농 체계를 구축해 왔다[23]. CAP는 환경·동물복지·농촌 유지 

등 공공재적 기능을 고려한 보조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7,23].

그 결과 EU는 치즈·버터·분유 등 대부분의 유제품에서 세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치즈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6,7].

EU의 사례는 보조금=단순 보호라는 관점을 넘어, 지속가능성–환경–품질–수출 경쟁력을 통합적으

로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이는 한국의 향후 낙농 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23].

2. 미국·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규모경제와 저비용 구조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대규모 목장, 높은 사료 자급률, 효율적인 생산·수송 체계를 기반으로 낮은 

생산비와 높은 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15,24,25]. 이러한 구조는 국제 유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하며, FTA 이후 한국·중국·ASEAN 등 아시아 시장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치즈·분유·버터 등 가공유제품의 핵심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15,25].

세 국가의 공통점은 규모의 경제 기반 대규모 생산체계, 효율적 공급망, 수출 중심 생산 구조로, 

이는 중소규모 농가 중심의 한국 낙농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는 것이다[24].

3. 일본: 고비용 구조와 높은 수입 의존성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토지·노동비가 높고 농가 규모가 작아 고비용 낙농 구조를 가지고 있다

[26]. 그럼에도 일본은 치즈·버터 등 가공유제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국내산 원유는 주로 

음료용 및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다[26,27].

일본의 사례는 고비용 구조를 가진 국가가 글로벌 유제품 시장에서 국산 원유를 니치(niche) 시장

으로 포지셔닝하고, 수입 의존의 위험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며 일정 수준의 낙농 기반을 유지하는 전

략을 보여준다[27]. 이는 한국 역시 국산 원유의 역할과 시장 포지션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국내 낙농·유제품 산업의 대응 전략

1.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낙농 체계 구축

2026년 이후 무관세 체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착유로봇, 센서 기반 급이·질병 모니터링, 환경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사양관

리 및 질병관리 수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7,28]. 또한 중·대규모 농가 중심의 효율적 집약화와 협동

조직 강화를 통해 자재 공동구매·공동출하·공동시설 활용 등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12].

조사료 재배 확대를 통한 사료 자급률 제고 역시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며, 데이터 기반 생산·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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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원유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29]. 이러한 노력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협동조합·지자체·정부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때 효과

가 극대화된다[12].

2. 고부가가치·프리미엄 전략

둘째, 가격 경쟁 중심의 시장에서 가치 경쟁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기·목초·동

물복지 인증 등 프리미엄 우유 제품을 개발하고, A2 milk, 저지방·고단백·락토프리 등 기능성 중심

의 우유 및 발효유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다[30].

또한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GI) 기반 지

역 특화 치즈·발효유 브랜드는 차별적 가치 형성에 효과적이다[31].

농장 체험·교육·가공·직거래를 연계한 6차 산업 모델(예: 유가공 체험농장, 치즈 테마파크 등)의 

활성화는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다층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32]. 이는 고급·건강 지향적 

소비 트렌드와 한류·K-푸드 기반 수출 전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31].

3. 정책적 보호·전환지원 장치

셋째, 정부 정책은 단순 가격·관세 보호에서 벗어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환경 개선·동물복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확대는 지

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유도하는 핵심 접근이다[33].

또한 고령·소규모 농가의 연착륙적 퇴출과 청년·후계 농가의 진입 확대를 위한 구조조정·세대교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34].

국제 가격 급락·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불안을 완화하려면 소득보험·가격보험·기금·최

소수입보장제 등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35].

유제품 가격 급등 시 추가 TRQ 활용, 국내 원유 수매·비축제도와 연계한 수급 안정 장치 마련은 

시장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된다[36].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농가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한다[33].

4. 유가공 및 식품 기업의 전략 재편

넷째, 유가공 및 식품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대량·저가 수입 원료 제품과 국산 

원유 기반 프리미엄 제품을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37].

국산 원유의 품질과 특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ESG·탄소발자국·동물복지 등 비가격 

요소를 브랜드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은 차별적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38].

또한 아시아·중동 등 고성장 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유제품 개발과 현지화 전략은 새로운 성장 기회

를 제공한다[39].

무관세 시대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교육체계 및 유제품 품질·

안전성 역량 강화 전략

1. 다학제 기반의 낙농·유제품 교육체계 개편

2026년 유제품 무관세 체제가 본격화되면 국내 유제품 산업은 가격 경쟁 심화, 수입품의 다양화, 

품질 편차 확대 등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존의 우유 생산·위생·가공 중심 교육을 넘어, 국제통상·경제·경영·공급망·품질관리·안전성을 포괄

하는 다학제형 융합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FTA와 WTO 규범, TRQ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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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무역 구조 등 국제 통상과 관련된 제도와 규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낙농경제와 산업조직, 

시장 구조 분석, 관세 변화에 따른 가격 및 소득 변화 평가 등 미시경제학적 분석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유제품 공급망과 냉장·냉동 유통체계 전반을 이해하는 공급망 관리 역량과, 

소비자 행동, 브랜드 전략, ESG를 결합한 식품 비즈니스 전략 수립 능력도 중요하다. 여기에 유제품 

공학, 미생물학, 식품위생 및 가공·발효·품질관리를 포괄하는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유제품 과학”

과 “농업·식품경제”, “국제정책”, “경영·공급망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융합형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 강화

이론 중심 강의만으로는 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험·

프로젝트 기반 교육 모델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우선 국산 및 수입산 유제품(우유, 치즈, 버터, 분유 

등)을 대상으로 미생물학적 안전성, 이화학적 성분, 관능 특성, 저장성 등을 비교·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이에 더해 원가 구조와 유통 마진, 브랜드 전략까지 연계하여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는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분석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관세 철폐 시나리오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와 농가소득 변동을 모형화해 보는 경제 분석 실습은 정책 변화가 산업과 농가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지역 기반의 캡스톤 

디자인과 결합하여, 예를 들어 강원도나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6차 산업 모델을 설계하고, 기업·농

협·지자체와 연계한 신제품 개발, 패키징, 브랜딩, 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수행하도록 한다

면, 전공자 및 연구자는 실질적인 산업 감각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실습 및 프로젝트형 교육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 정책·제도

에 대한 인식을 통합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산학협력 및 정책 연구 연계 강화

무관세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

수적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낙농협동조합, 유가공 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인턴

십,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과 산업 현장을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는 

실제 유가공 공장과 원유 집유 현장,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유제품 분야 연구개발(R&D) 과제 및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정책이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과 연구자는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시에 학계의 연구 결과가 산업 전략과 국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 결국 산학협력과 정책 연구 연계 강화는 현장융합형 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4. 유제품 검사·품질·안전성 역량 강화

무관세 환경 아래에서는 원산지, 제조공정, 성분 구성이 서로 다른 국내외 유제품이 동일한 시장에

서 경쟁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과학적 검사와 품질 평가는 산업·정부·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 역량

으로 부상한다. 대학은 미생물학, 분석화학,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품

질보증(QA[quality assurance]/QC[quality control]) 등 유제품 검사에 필요한 실무형 교육을 체

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먼저 유제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이다. 유제

품은 수분, 단백질, 유당 등 미생물 성장에 적합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살모넬라(Salmo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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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등 식중독균에 의한 오염 위험이 크다. 이에 더해 총

호기성생균수, 대장균군 및 대장균, 효모와 곰팡이 등은 원유 수집·저장·가공 단계의 위생 수준과 

저장 중 품질 저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병원성 미생

물의 특성과 성장 조건, 위해도 평가 개념을 주입할 뿐 아니라, 선택배지 기반 배양과 정량법,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및 qPCR(quantitative PCR) 기반의 분자진단법, UHT(ultra 

high temperature) 우유 내 포자형성균을 포함한 저장성 시험 등을 실습을 통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유제품의 이화학적 품질 분석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단백질, 유당, 수분, pH, 

산도, 점도, 색도 등은 유제품의 품질과 기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HTST(high-temperature 

short-time) 및 UHT와 같은 열처리 조건에 따른 단백질 변성, 치즈 숙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분과 

pH 변화, 발효유에서의 젖산 생성 속도 등은 제품의 저장성·텍스처·관능 특성을 좌우한다. 이러한 

이화학적 분석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성분 값을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 유가공 기업에서 고단백, 저유

당, 프리미엄 치즈 등 새로운 기능성 유제품을 개발하는 R&D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화학적 평가 능력을 갖춘 인력은 산업계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는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유제품에서의 위·변조(adulteration)와 라벨링 검증 역시 무관세 시대에 특히 중요한 교육 내용이

다. 다양한 원산지와 원료, 공정을 가진 유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될수록 원료 혼합, 저급 원료의 고급 

제품으로의 둔갑, 허위 표시 등 부정행위의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물이나 

저가 용액을 첨가하여 고형분을 낮춘 희석 우유, 식물성 유지 혼입 후 100% 우유지방 제품으로 표기

하는 경우, 저급 분유를 사용한 치즈를 고급 자연치즈 원료로 둔갑시키는 사례, 재조합 치즈를 자연치

즈로 판매하는 행위, 블렌딩치즈를 100% 자연치즈로 표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위·변조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GC-FID(gas chromatograph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이용한 지방산 

조성 분석, 안정동위원소비(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IRMS)에 기반한 원산지 판별, 

IR(infrared radiation)·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NIR(near infrared 

radiation) 스펙트럼을 활용한 성분 스크리닝,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

mid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한 단백질 패턴 분석, 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실측 성분 간의 일치

성 평가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품질평

가원, 국립검역기관, 그리고 국내 유가공 대기업의 QC/QA 부서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직무 역량과 

직결된다.

또한 유제품 안전성은 원유 생산, 가공, 포장, 유통 전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때 비로소 확보

될 수 있으므로, HACCP 기반 생산–가공–유통 통합 위생관리 교육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원유 단계에서는 세균수, 체세포수, 항생제 잔류 여부, 집유 및 수송 과정의 냉각·저장 온도 

관리가 핵심 관리 항목이며, 가공 단계에서는 HTST와 UHT 공정의 타당성 검증, 발효 과정에서의 

pH 변화 모니터링, 교차오염 방지 전략 등이 중요하다. 설비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CIP(cleaning 

in place) 공정의 세정제 농도, 세정 효율, 잔류물 분석이 필수적이며, 유통 단계에서는 콜드체인의 

유지 여부와 저장 온도 기록이 품질 유지의 관건이 된다. 여기에 더해 제조 환경의 표면 ATP(adeno-

sine triphosphate) 검사와 공기 중 미생물 검사 등 환경위생 점검을 포함한 전 과정 모니터링 체계

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한다. 실제 유가공 공정 흐름도를 바탕으로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을 도출하고, 위해요소를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설계하는 프로젝트형 실습은 학생들에

게 HACCP의 개념을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관리 도구로 이해하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아우르는 통합 프로젝트형 교육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교육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국산과 수입 치즈를 대상으로 미생물, 지방, 단백질, 염도, 수분, 

관능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프로젝트, UHT 멸균우유의 저장성을 다양한 브랜드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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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며 내열성 포자균의 존재 여부와 품질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실험, 버터·치즈·분유의 위·변조

를 실제로 설계하고 이를 분석을 통해 검출하는 실습, 특정 유가공 공정에 대한 HACCP 기반 위험도 

분석 및 개선 모델 수립, FTA 관세 철폐 시나리오를 반영한 품질관리 프로토콜 설계 등은 전공자와 

연구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한 인력은 유제품 산업의 QA/QC 

담당자,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전문가, R&D 연구원 등으로 진출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5. 산업–정책–교육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유제품 검사와 품질관리 교육의 강화는 단순히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 국내 유제품 

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층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미생

물학적·이화학적 분석 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국산 원유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과 기능성 유제품을 개발하고, 가격 중심이 아닌 품질과 기능, 안전성 중심의 고부가가치 시장으

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또한 정확한 검사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공공기관과 산업 

현장에 배치되면,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시장 전체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체계적인 유제품 검사 교육은 식품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소비자의 건강 보호

와 안전한 식품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유제품 소비 유지 및 산업 지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FTA 이행으로 수입 유제품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원산지와 공정, 성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 역량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내 유제품 안전성·품질 기준을 국제 수준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유제품 검사·품질관리 교육은 산업계의 품질관리 인력 수요,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학계의 연구 활동을 실제로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정책–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유제품 공급 체계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과 국가 정책은 유제품 검사 및 품질관리 역량을 무관세 시대 경쟁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축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미생물학, 분석화학, HACCP 기반 위생관리, 라벨링 검증, 품질

관리 실습을 통합한 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국내 유가공 산업

은 수입 개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Table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2026년을 기점으로 한·미·한·EU 등 주요 FTA 이행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 유제품 시장은 

멸균우유와 주요 치즈 품목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관세 체제에 진입하게 된다[5,18,20]. 이는 수입제

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국내 낙농·유제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원유 생산비는 해외 주요 생산국 대비 여전히 현저히 높으며[7,9], 소비 구조 변화·인구 감소·

농가 고령화는 낙농 기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1,12]. 반면 치즈 및 가공유제품 시장의 성

장은 수입 의존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5,6].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관세 보호 연장

은 한계가 있으며, 생산성 향상·고부가·프리미엄 전략·전환지원 중심의 정책 설계·기업 포트폴리오 

재편·교육·인력양성 강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11,12.15,40-46].

향후 필요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멸균우유·각종 치즈 유형·버터·분유 등 세부 품목별 관세 철폐가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

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미시적 계량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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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가–유가공업체–소비자를 포함하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

brium model, CGE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적 시장 변화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47].

셋째, 도(道) 단위 지역별 낙농 클러스터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농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지역경제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48].

넷째, 낙농·유제품 분야 교육과정 개편이 실제 교육성과 및 산업 연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교육학·사회과학적 연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43].

다섯째, ESG·탄소발자국·동물복지 등 새로운 가치 기준이 유제품 소비행태 및 생산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지속가능성 기반 연구가 향후 중요한 분야로 제시될 수 있다[49].

본 총설은 2026년 무관세 시대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과 구조적 변화를 개관하고, 산업·정책·교육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향후 보다 정교한 계량 분석과 현장 기반 사례 연구를 토대

로, 정책·산업·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요 약

우리나라 낙농·유제품 산업은 우유 소비 정체, 인구 감소, 농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구조적 

제약 속에서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유제품 관세 철폐라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미, 한·EU,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멸균우유와 일부 치즈 품목의 관세는 2026년을 

전후하여 사실상 0%로 전환되며, 이는 이미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국내 유제품 시장의 개방 

수준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총설에서는 국내 낙농·유제품 산업의 생산·소비·무역 구

조를 정리하고, FTA에 따른 관세 인하 일정과 2026년 무관세 체제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어 국내 

원유 생산비와 해외 주요 생산국 간 비용 격차, TRQ 제도, 치즈·멸균우유를 중심으로 한 수입 유제품 

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무관세 전환이 농가 경영, 원유 수급, 유가공 및 식품산업 공급망, 소비자 후생

Table 4. Summary of education-industry-policy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rariff-free era

Sector Core strategy Key actions Expected outcomes
Education (universities & 
research institutes)

Multidisciplinary integrated 
education

FTA, distribution, smart farming, ESG supply 
chain, food science, and quality management 
curriculum

Development of industry-ready 
workforce

Project- and practice-based 
training

Hands-on training comparing domestic vs. 
imported dairy products (composition, 
microbiology, quality testing)

Strengthening of practical 
quality-control expertise

Education linked with industrial 
and policy needs

Collaboration with dairy associations, 
cooperatives, and dairy companies on joint 
projects

Enhanced field competency

Industry (dairy farms, 
processors, food 
companies)

Production efficiency 
improvement

Smart automation, expanded use of robot 
milking and automated feeding systems

Lower production costs and 
stronger competitiveness

Premium product strategy Organic and pasture-based products, A2 milk, 
high-value fermented products

Higher price competitiveness 
and stronger brand value

Supply-chain optimization Efficient use of imported ingredients + 
differentiated premium domestic products

Expanded multi-portfolio 
structure

Government (policy) Transition-support policies Structural adjustment support, stabilization of 
dairy farming systems

Sustainable dairy sector

Price and supply stabilization Enhanced support for milk-powder storage, TRQ 
management, and price-stability programs

Reduced market volatility

Strengthening food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Harmonized domestic quality standards and 
safety monitoring systems

Increased consumer trust

FTA, free trade agreement; TRQ, tariff rate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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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EU, 미국, 오세아니아 및 일본 등의 정책·산업 구조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 낙농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프리미엄 전략, 전환 지원 중심의 정책 설계, 유가공·

식품 기업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무관세 시대에 대응하기 위

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TA·통상, 낙농 경제학, 글로벌 공급망, ESG·브랜드 전략을 포

함하는 다학제적 교육과정 개편, 실습·프로젝트 기반 교육, 산학·정책 연계 강화 등 교육·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2026년 이후 낙농·유제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

책·교육 차원의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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